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숀다 라임스

● TV 드라마 작가 겸 제작자

● 미국제작자조합 선정 올해의 텔레비전 제작자상(2007), 골든글로브상 텔레비전 

       드라마 작품상(2007), 미국 작가조합에서 수여하는 다양성상(2014) 등 수상

가장 큰 사이즈의 청바지를 입기까지

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잃지는 않는다. 하나씩 거절하

다 보면 점점 길을 잃게 된다. 오늘 밤에 만나자고 해도 안 된다

고 하고. 오랜만에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만나자고 해도 안 된다

고 하고. 어떤 파티에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. 휴가를 가자

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. 새로운 친구를 사귀자고 해도 안 된다

고 하고. 그러다 보면 한 번에 한 발짝씩 길을 잃는다. 일을 하면 

할수록 스트레스가 커졌다.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먹는 양이 늘

었다.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나도 

알았다. 점점 더 불편해지고 더 피곤해지기 시작했다. 청바지가 

점점 더 꽉 끼었다. 사이즈가 점점 커졌다. 결국에는 플러스 사이

즈 매장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입어야 했다.

숀다 라임스의 <1년만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> 중에서


